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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머스
실적이 오르기 전 마지막 매수 타이밍
[출처] 하나증권 박찬솔 애널리스트

중국 시장 진출 및 대형 공연 수주를 통한 2026년 폭발적 성장 전망

하나증권은 노머스에 대해 2026년 1분기 'fromm China' 런칭과 북미 대형 투어 조율을 통해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김규상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2026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53.6% 증가한

911억원, 영업이익은 176.4% 증가한 228억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플랫폼 부문의 아티스트 라인업 확대와 데이터 기반의 고수익 공연 기획 역량이 이익률 개선을 견인

할 것으로 평가했다. 현재 주가는 2026년 예상 실적 기준 저평가 상태이며 실적 가시성이 확보되기 전이 마
지막 매수 기회라고 판단하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35,000원을 유지했다.

📌최근 발행한 증권사리포트 중 투자자에게 도움되는 리포트를 요약하여 제공합니다. 전체 내용은 증권
사 홈페이지(링크삽입)에서 확인해주세요.

https://www.hanaw.com/main/research/research/RC_000000_M.cmd


비에이치아이
묵묵히 쌓아온 일감이 열어젖힐 매출액 1조원 시대
[출처] 신한투자증권 최규헌 애널리스트

안정적인 수주 잔고와 HRSG 및 원전 모멘텀을 통한 기업 가치 재평가 기대
신한투자증권은 비에이치아이에 대해 지속되는 실적 호조세와 더불어 수주 풀 확대 모멘텀을 고루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규헌 신한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2025년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75.6% 증가한
211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고마진 HRSG 매출 비중 확대로 믹스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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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했다. 또한 2026년에는 안동 2호기 등 국내 복합화력 수주와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 공급 등 원전 관련
일감이 본격화되면서 매출액 1조원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견조한 이익 체력을 반영하

여 목표주가를 70,000원으로 상향하고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신세계
2026년 전계열사 실적 모두 좋다
[출처] 대신증권 유정현 애널리스트

본업 경쟁력 강화와 면세점 흑자 전환을 통한 전사 수익성 레벨업 전망
대신증권은 신세계에 대해 백화점의 견고한 성장과 자회사들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맞물리며 2026년 전 계

열사가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정현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본점 리뉴얼 효과와 명품 매출
호조로 백화점 부문이 외형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면세점 부문 또한 공항점 영업 효율화와 FIT 고객 증가

에 힘입어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인터내셔날과 센트럴시티 등 주요 자회사들이 인바운
드 회복 수혜를 입으며 전사 이익 체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실적 모

멘텀이 업종 내 가장 돋보인다는 점을 들어 목표주가를 320,000원으로 상향하고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
다.

https://www.daishin.com/g.ds?m=4027&p=3979&v=2983
https://www.daishin.com/g.ds?m=4027&p=3979&v=2983


에스엠
상승할 일만 남았다
[출처] IBK투자증권 김유혁 애널리스트

밸류에이션 저점 구간에서 IP 경쟁력 기반의 실적 반등 기대

IBK투자증권은 에스엠에 대해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보이나 저평가 매력은 충분하다
고 분석했다. 김유혁 IBK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앨범 판매량 감소와 소규모 공연 위주의 구성에 따른 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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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확대로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4.9% 증가한 389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비록 자회
사 부진 등을 반영해 연간 실적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으나, 에스파와 라이즈 등 주요 IP의 이익 기여도 상승

및 텐센트뮤직과의 중국 사업 시너지 등 핵심 투자포인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했다. 현재 주가는 5년
내 최하단 수준으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한적인 만큼 실적 개선 요인이 확인될 때마다 강력한 주가 반등

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150,000원으로 하향했다.



태광
3Q25 숫자가 증명했고, 2026년에는 주가가 따라올 것
[출처] IBK투자증권 조정현 애널리스트
가동률 상승에 따른 마진 레벨업과 전방 산업 확대에 따른 재평가 가시화

IBK투자증권은 태광에 대해 비용 부담 완화와 자회사 흑자 전환을 통해 본격적인 실적 회복 국면에 진입했
다고 분석했다. 조정현 IBK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9.5% 증가한 125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며, 가동률이 지속 상승 중인 자회사 HYTC가 4분기 중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실
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6년에는 공장 가동률이 90% 수준까지 올라오며 과거 호황기 수준

의 마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기존 플랜트 중심에서 4차 산업 고정자산 투자 영역으로 수주
대상이 확대되며 중장기 성장성이 높아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투자의견 매수 유지와 함께 목표주가

를 3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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